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서

이건영

　이순신 장군과의 접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는 나이였다, 여섯 살은. 하

마터면 그저 위대한 역사인물 중 하나만으로 남아버렸을 수도 있는 이순신 장군

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은 후였다. 우리

어머니는 이순신 장군과 본관이 같은 덕수 이씨다. 위대한 역사 속 인물이 그저

동화 책 속의 그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이

르자 이순신 장군은 나에게 와서 특별한 의미로 남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도 내가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역사인물로 꼽게 된 것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순신 장군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다름아닌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어린이

용 만화 책과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속에서였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배워야한다’는 교육 이념 아래 어렸을

적부터 나의 부모님은 침대 머리맡이나 책상 위에 역사 관련 도서를 잔뜩 올려두

시곤 했다. 또한 아버지께서 즐겨보던 드라마도 <불멸의 이순신>일 정도로 나는

이순신 장군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책과 드라마를 포함해 다양한 매체 속에서 이

순신 장군을 만나며 나는 시간이 지나 깊은 향기를 풍기는 역사와 함께 자라났다.

　그러나 사천해전이 있었던 경남 사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어디서도 이

순신 장군의 영혼을 직접 정식으로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 언제나 스크린이나 책

장 안에서만 그를 만났을 뿐, 그의 숭고한 민족 정신이 피부로 생생히 느껴지는

유적지에 오랜 시간을 들여 다녀올 기회가 없었다. 물론 전남 여수의 이순신대교,

한산도 대첩이 열렸던 통영 등 관련 유적지에 들렀던 적은 많았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잠깐 들린 것이 전부였던 셈이다. 그의 숭고한 얼과 정신을 직접 제대로 느

껴보지도 못했으면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꼽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진 나는 굳은 결심 끝에 나의 고향인 사천의 선진리성을 찾았다.

　선진리성과 그 앞바다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거북선을 띄워 왜적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역

사적 의의가 깊은 곳이다. 그와 동시에 사천, 그리고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 사천 주민들이 봄마다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문화관광지로 활성화되면 좋을텐데, 안타깝게도

선진리성은 벚꽃을 구경하는 선진공원일 뿐이라고 잘못 알려져있는 경우가 허다

하다. 나 역시 벚꽃 구경으로 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선진리성에 숨겨진 의미가

깊은 줄은 모른 채 살아왔으니 말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유홍준 씨의 말처럼,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걸어보는 선진리성은 여태껏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느낌이었다.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임진왜란 당

시 왜적을 물리치고 조국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하는 국가적 과제에 부딪혀 많은



고난을 겪었을 이순신 장군의 삶과 그 속에서의 애환, 그리고 왜적으로부터 국가

를 지켜내겠다는 일념 아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장으로 나섰을 그의 용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에는 과장이 단 한 푼도 담겨있지 않다. 본

디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을 타고난 나라지만, 정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제대로 알고 이순신 장군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뇌를 거쳤을지 이해하

며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나의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한 가지 당부를 남기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숱

한 역사교육을 거치고, 또한 <명량> 등의 흥행 영화 등을 보며 이순신 장군에 대

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그에 대해 아는 것을 자신있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직접 그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 아래 그가 겪었을 일과 그의 업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피부로 와

닿아오는 숙연한 마음을 느껴보는 것은 그저 책장을 넘기며 그의 업적에 대해 감

탄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충무공의 역사가 담긴 유적지

를 다녀오며, 사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이충무공이 지켜낸 조국과 그의 자랑스

러운 역사를 겪으며 살아올 수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